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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국내금융 뉴스 】

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방안 마련

□ 금융위원회와 미소금융중앙재단*은 서민들의 소액대출 수요를 신속히 충족시키기 

위해 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 방안을 마련하여 5월 17일부터 시행함. 

o 지난 4개월간의 미소금융 운영과정을 살펴보면 500만원 내외 긴급 소액 자금에 

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순수창업자금에 대한 대출보다 영업자금에 대한 대

출(건수기준 85.2%)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o 미소금융 방문 및 상담자들은 미소금융 사업자금 지원과 관련한 일부 요건이 까

다롭고 대출의 신청에서 집행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을 지적함.

o 이러한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들을 개선하고 동시에 서민들의 긴급 소액 자금

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미소금융 소액대출에 대한 확대 방안을 시행

하기로 결정함.

 * 휴면예금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・운용을 위하여「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

률」에 의거하여 2008년에 설립되었으며 제도권 금융회사의 이용이 곤란한 금융소외계층을 대

상으로 소액대출사업(Micro Credit)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.

□ 이번 확대 방안에서는 긴급 소액자금 지원 성격의 다양한 미소금융 상품의 대폭 확

대,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본비율 요건 완화 등 미소금융의 지원요건 및 대출

절차를 개선하기로 결정함.

o 소액대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업, 은행 및 미소금융재단을 중심으로 미소금융

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‘전통시장 영세상인’ 대출에 기업과 은행을 

참여시키고 소액대출 모델을 ‘전통시장 상인’에서 ‘여타 취약계층’으로 확대하기

로 결정함.

o 긴급 소액 사업자금에 대한 지원요건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창업자금의 자기자

본비율을 50%에서 30%로 완화하고 영업기간 요건을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

로 단축하며 컨설팅 절차도 간소화하여 시행함. 

o 미소금융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설명회, 순회상담 등을 개최하고 창구에서만 

기다리지 않고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서 알리는 현장 미소금융도 활발히 전개하

기로 함. 

(미소금융 소액대출 확대,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서민금융팀 등, 5/17)


